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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북도, MBC뉴스데스크 오보에 대해 강력 항의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직원 77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잠정적으로 업무에 배제하기로 했다’는 2월 27일 저녁 8시 MBC뉴스

데스크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히면서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교인

으로 통보받은 4,0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집단시설 근무자로 확인된 77명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에 통보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내용을 대구MBC 측에서 신천지교회 신도중 집단시설 근무자를 경상

북도 직원으로 MBC뉴스데스크 메인뉴스로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경북

도청 이미지를 막대하게 훼손함은 물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대구 MBC와 서울 MBC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뉴스의 즉각적인 삭제와 MBC뉴스데스크 동일 

시간대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